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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는 검찰의‘타다’기소와 관련하여 사전에 
검찰과 협의하거나 사전통보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 등, 11.1) >

◈ 대검 “타다 기소 관련 정부당국에 사전고지”

- “타다 기소 전 정부당국에 사건처리 방침을 알린 뒤 처분했다”고 밝힘

- 국토교통부 등 당국은 사건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

□ 국토교통부는 금번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하여 그 누구로부터

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,

ㅇ 뿐만 아니라, `19.7월경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

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다.

□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님을

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택시산업팀 박효철 서기관(☎ 044-201-47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